
이 야 기 가 있 는 그 림 전

박현주박현주  |  하루 종일 종이 인형을 오리며 노는 목소리 작은 아이였습니다. 만들

고 그리는 것이 좋아 조소, 애니메이션,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다가 그림책을 

만나게 되었습니다. 같은 일을 하는 남편과 두 딸과 함께 신나는 세상을 꿈꾸며 

살고 있습니다. 용기가 필요한 나와 어느 아이를 위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. 쓰

고 그린 책으로 《나 때문에》, 《비밀이야》가 있습니다.

갑자기 비오는 날, 우산도 없고갑자기 비오는 날, 우산도 없고

데리러 올 사람도 없을 때 참 속상하지요?데리러 올 사람도 없을 때 참 속상하지요?

그림책 속 주인공의 처지가 딱 그래요.그림책 속 주인공의 처지가 딱 그래요.

그래도 우리의 주인공은 실망하지 않고그래도 우리의 주인공은 실망하지 않고

“이까짓 거!” 외치며 달려갔어요.“이까짓 거!” 외치며 달려갔어요.

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?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? 

우리 모두 작은 용기를 내어우리 모두 작은 용기를 내어

“이까짓 거!” 하고 외쳐 보아요.“이까짓 거!” 하고 외쳐 보아요.

뜻밖에도 어려움을 이기는 큰 힘이 되고, 뜻밖에도 어려움을 이기는 큰 힘이 되고, 

때로 친구에게 큰 힘을 주기도 한답니다.때로 친구에게 큰 힘을 주기도 한답니다.

《《이까짓 거!이까짓 거!  》》



비가 온다.비가 온다.

이까짓 거 
전시 캡션 1

우산도 없는데우산도 없는데........

“마중 올 사람 없니? 같이 갈래?” “마중 올 사람 없니? 같이 갈래?” 

“아, 아뇨“아, 아뇨....... 엄마 오실 거예요!”. 엄마 오실 거예요!”

‘사실은 거짓말이다.‘사실은 거짓말이다.'

준호다. 작년에 같은 반. “홍준호! 너도 우산 없어?” 준호다. 작년에 같은 반. “홍준호! 너도 우산 없어?” 

준호는 대답 대신 뛰어가며 말했다.  “넌 안 가냐?”준호는 대답 대신 뛰어가며 말했다.  “넌 안 가냐?”



이까짓 거 
전시 캡션 2

문방구까지 달렸다. 문방구까지 달렸다. 

다음엔 편의점까지다음엔 편의점까지

그리고 피아노학원까지.그리고 피아노학원까지.

“난 다 왔어. 잘 가!” “난 다 왔어. 잘 가!” 

준호는 학원으로 들어가 버렸다.준호는 학원으로 들어가 버렸다.



이까짓 거 
전시 캡션 3

이번엔 정말이다.이번엔 정말이다.

“얘, 우산 없니? 같이 갈래?”“얘, 우산 없니? 같이 갈래?”

“괜찮아요!”“괜찮아요!”

어쩌지?어쩌지?

이까짓 거!이까짓 거!

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?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?

그림들 속에서 찾아보세요.그림들 속에서 찾아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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